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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9.10.(목)

국가데이터처는 민생안정대책 지원을 위해 동일한
 기준으로 매년 추석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아이뉴스24 9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< 언론 보도내용 >

□ 2026.9.10.(목) 아이뉴스24 「국가데이터처, 추석 물가조사 작년 판박이」
기사에서,

 ○ 2026년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추석 명절 일일물가

조사를 소개하면서,

 ○ 국가데이터처가 ‘처’급 기관으로 승격했음에도 명절 일일물가조사 운영 

방식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, 실제 통계 서비스의 

내용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

< 국가데이터처 입장 >

□ 국가데이터처는 민생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(설, 추석) 직전에 

성수품 등 주요 명절 소비 품목에 대해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 ○ 명절 일일물가조사는 관련 정책 부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

있으며,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 기준이 마련됩니다.

 ○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년 

동일한 기준(품목, 지역, 조사 방식 등)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‘조사의 

일관성’ 확보가 중요합니다.

□ 또한, 국가데이터처는 경제·사회 구조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 

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추진 중에 

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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